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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접목된 콘텐츠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한 방송사는 사망한 가수의 과거 사진과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접목시켜 무대를 재현하였으며, 지난 광복절에는 유관순 열사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게시물이 SNS 플랫폼에 업로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이 다양한 활용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등장해 부정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보도 분석을

실시하여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현재를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다 심층적 논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기사 1,535건에서 총 18,622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토픽모델링과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총 7개의 토픽이 도출되었고, 딥페이크 관련 기사 전반에서 피해자, 성범죄, 텔레그램 등 범죄

와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ž언론별 주요 토픽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텔레그램과 성착취물’에 관련된 기사가 주로 보도되고 있었으며, 기술 자체를 다룬 내용은 전문지에

서 주로 보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어 간의 연관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수 상위 60개의 단어를 추출하

여 시각화한 결과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성범죄’ 관련 단어들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키워드 : 딥페이크, 미디어기술, 언론보도분석, 토픽모델링, 언어네트워크분석
Key Words : Deepfake, Media Technology, Media Reports Analysis, Topic Modeling, Keyword Network

Analysis

ABSTRACT

Recently, social interest in content incorporating deepfake technology is increasing.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echnologies related to deepfakes, they are now also used in movies and commercial broadcasts

that require high-end quality. Despite the fact that deepfake technology has various uses, it is considered as a

negative technology due to the possibilities of abuse.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social

discussion on deepfake technology by analyzing media report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social discussion.

We have extracted 18,622 keywords from 1,535 articles; and used topic modeling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seven different sets of underlying topics were formed. Throughout the articles about

deepfakes, words related to crime were repeatedly covered. In the last year, articles related to ‘Telegram’ and

‘sexual exploitation' were mainly reported, and articles on the technical side were mainly reported in

specialized magazines. Lastly, extracting and visualizing the top 60 words in frequency, similar to the previous

analysis, it was found that words related to ‘sex crime' were frequently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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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 페이스북
(Facebook) 등 각종 SNS 플랫폼에 딥페이크

(deepfake) 기술이 접목된 게시물이 빈번하게 업로드

되고 있다. 특히, 지난 광복절에는 유관순 열사와 윤
봉길의사, 그리고안중근의사가살아움직이는듯한

숏폼 콘텐츠가 업로드되기도 하였으며[1],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통해본인의얼굴을유명영화와드라
마 속 인물에 합성하여 SNS에 업로드 하기도 한다[2].

모바일인덱스(Mobileindex)에 따르면, 유명딥페이

크 애플리케이션 '리페이스(Reface)'의 국내 MAU
(Monthly Active Users)는 약 10만 5000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인스타그램에는 약 70만 개 이상의 딥페이

크 게시물이 게시되었다[3]. 이외에도, 사용자들은 스
노우(SNOW), 소다(SODA), 유라이크(Ulike)와 같이

딥페이크 기술 기반의 자동보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이상적 이미지를 완성하기도 한다. 사진의 특
정 영역만 추출하여 동영상 형태로 변환하는 애플리

케이션 아바타리파이(Avatarify)가 출시되기도 하는

한편, 최근에는 페이스플레이(FacePlay)와 같은 애플
리케이션을 통해 움직이는 피사체에 사용자 본인의

얼굴을 합성해 개성 있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딥페

이크 기술이 활용되기도 한다[4].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을활용해원본이미지나동영상에다른이미

지를 중첩(superimpose) 가능하며[5], AI 음성복원 기
술을비롯해다양한지능정보기술과결합(combine)하

여수많은콘텐츠를창출해낼 수있는 가치를지닌다.

최근 아바타리파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한 사용
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활용해 아버지가 살

아 움직이는 듯한 동영상으로 그리움을 달랠 수 있게

되었다고 후기를 남겼고[6], Mnet에서 방영된 <AI 음
악프로젝트다시한번>은사망한고(故) 터틀맨(그룹

거북이)과 故 김현식의 과거 사진과 영상자료를 바탕

으로 무대를 재현해 가족과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
긴 바 있다[7,8].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이 기술 자체로서 매우 우수

한활용성(usage)을보유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n번
방 '지인능욕' 사례[9]와 K-POP 가수 허위 음란물 영

상 제작 및 유포[10] 사건과 같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

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짜뉴스 생성,
언론 조작, 폭동 생성, 디지털 성범죄 등[11] 딥페이크

기술 악용 사례가 지속해서 등장함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부정적으로 형성되

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의 행동이 기술을 결정한다[12-14]는 기술의 사

회구성주의 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 of

Technology, SCOT)[15]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랫동
안 회자되어 왔다. 화약과 같이 좋은 목적의 취지로

개발된 기술도 부정적인 활용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으며, 중립적인 취
지를 지닌 기술도 때론 사회적 우려를 야기하는 사건

의중심에있기도하다. 딥페이크역시이러한논의에

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보도 행태를

통해 딥페이크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을 살펴보

고, 딥페이크기술에대한인식이어떤변화와흐름으
로 전개되었는지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주요하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언론보도가 딥페이크를 어떻게 다루
어 왔으며, 주요한 사건 이후 어떻게 논의의 흐름이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건강한 지

능정보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향후 어떤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2.1 딥페이크의 개념 및 선행연구

2.1.1 딥페이크의 개념 및 활용 사례

딥러닝(deep-lea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 딥페

이크는딥러닝기술을이용하여추출(extraction)-학습
(learning)-생성(generation) 단계를 거쳐 생성된 거짓

의 영상·이미지·음성 등의 복합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16]. 특히, '오토인코더(Autoencoder)'와 같이 초기의
딥페이크 기술이 원본(source)의 특정 목표 부문

(target)을 교체(replace)하고 재연(reenact)하는 방식

이었다면[17], 현재는 생성적 적대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기술을 통해 별도의 원

본 없이 새로운 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17].

GAN 기법은 인공신경망 내에 생성모델(generator)과
분류모델(discriminator)을 위치시킴으로써 대립된 두

모델이 상호작용하며 '진짜'와 유사한 '가짜'를 생성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기술은 높
은 활용성을 지니게 되었다[18].

현재딥페이크기술은영화, 드라마, 교육, 게임, 엔

터테인먼트, 소셜미디어, 의료, 재료 과학, 패션, 전자
상거래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19]. 앞서 언급한 Mnet의 <AI 음악프로젝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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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아바타리파이 사례를 비롯해 영화 <The
Irishman(2019)>에서는딥페이크기법을기반으로디

에이징(de-aging) 기술을 구현해, 한 76세의 중년 배

우가 20대부터 80대노년까지의연기를구사할수있
었다[20].

나아가, 딥페이크 기술은 동일한 딥러닝 과정을 거

쳐 형성된 '딥보이스(deep voice); AI TTS(Text-
To-Speech)' 기술[21]과 결합되어 더욱 다양한 활용성

을 지니게 되었다. 예로 국내에서는 많은 방송사

(MBN, YTN, 여수MBC, LG헬로비전 등)가 AI 아나
운서를 도입해 뉴스의 진행을 도맡고 있으며[22,23], 실

시간 대화 및 응대까지 가능한 AI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24]. 영국에서시작된 '2019년글로벌말라리
아 인식 캠페인(Malaria Must Die, So Millions Can

Live)'에서는 유명 축구선수 배컴(David Beckham)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불어, 힌디어, 중국어 등 약 9
개 국어를 구사하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영상이

업로드되기도 하였다[25].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및 딥

보이스 기술은 다국어가 사용되는 화상회의 내에서
음성을 번역함과 동시에 대상(target)의 얼굴과 입 움

직임을 수정하여 다국간의 회의를 돕고[26], 의료교육

과 재활치료 등과 같은 이외의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
되고 있다[27].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의 긍정적 활용에도 불구하

고, 풍자(satirical), 밈(meme), 음란(pornographic), 기
만(deceptive)의 목적으로 활용되는[28] 사례도 등장하

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회사 딥트레이

스(Deeptrace)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온라인상
에 업로드된 딥페이크 영상 총 14,678건 중, 약 96%

가음란동영상으로나타났으며, 누적시청수는약 1

억 3천만뷰이상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10월에집
계된 딥페이크 영상의 수가 전년(7,964건) 대비 약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9]. 최근 발생한

n번방 '지인능욕'[9] 사례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
대되고 있는 가짜 뉴스 사례[30] 등을 살펴볼 때, 딥페

이크 기술의 이점과 무관하게 부정적으로 활용될 여

지가 충분함을 시사한다.

2.1.2 딥페이크 관련 선행연구

딥페이크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해당 기술

을 악용한 사례[5,31]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 정

책 측면의 논의[11,17,32,33]들이 주로 진행되어왔다
최순옥외[5]는딥페이크의조작기법, 도구, 수행자

등과 같은 속성에 대하여 이전의 기술들과의 차이점

을 논하며, '심층적 자동화(deep automation)'의 개념

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국내외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일어난 '가짜 정보 유포'와 '정서의 조작(합

성 음란물 제작)'의 사례를, '정체성의 도용'과 '관계

성기반푼크툼생성'이라는두차원으로구분하여딥
페이크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선

규와 이재훈[31]은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election)의

과정에 개입된 사례를 바탕으로, 선거 시큐리티
(election security)와 디지털 게리맨더링(digital-

gerrymandering)의 현황과 쟁점을 다루었다. 특히 선

거 시큐리티 차원에서 논란이 된 딥페이크 기술에 대
하여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 양상을 분석한 바 있다.

한편 딥페이크 악용사례를 방지 및 예방하고자 김

정호 외[11]; 박준과 조영호[17]; 송나연 외[32]는 딥페이
크탐지기술의동향을수집하여각탐지기술들의특

징및한계점을분석하였으며, 향후딥페이크탐지기

술을위한제언을하였다. 이민영[33]은미국정부가딥
페이크의 악용 현안을 엄중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

사하였고, 미국 고등방위연구계획국(The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이딥
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거론하

였다. 동시에, 규칙제정권을 보유한 미국 연방거래위

원회(Federal Trade Comission, FTC)와기술및통신
관련 쟁점을 지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딥페이크 관

련 규제를 입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방향성과 과제
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홍태석[34]은 일

본의 판례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음란영상 제작의 형

사책임에 관하여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렇듯, 딥페이크 관련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기술

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 악용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다룬딥페이크기술의선행사례와기술

의 초기 개발 목적에서 보여지듯이, 딥페이크 기술의

긍정적인 활용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 물론, 우려가
현실화된 사건들로 인해 부정적 측면에 지나치게 집

중되어온경향도무시할순없지만, 여전히딥페이크

기술의 양면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고 있기에 그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경향이

언론보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언론보도 분석을 실시하고자 했다. 특히 언론보도

는 사람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거울

이자 잣대의 역할을 하기에, 이를 분석함으로써 딥페
이크기술의사회적논의의현재(as-is)를보다심층적

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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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의 사회적 구성
기술에 대한 사회구성주의 이론[15]은 Pinch와

Bijker가 1984년에 처음 제시한 이론으로, 인공물은

다중직접성과 연관되어 기술 자체의 본 의미가 다수
의 사회 집단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변화됨을 시사

한다. Bijker et al[12]은각사회집단이기술에대해각

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할 때, 기술의 개
발과 설계는 결코완벽을초래할수없음을주장한다.

즉, 기술에대한사회적담론은기술을활용하는다수

의 행위로부터 결정이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창기 이론을 바탕으로 Klein과

Kleinman[13]은기존 SCOT 이론에서제시된개념 '해

석적 유연성(interpretive flexibility)', '관련 사회집단
(relevant social group)', '폐쇄성과 안정화(closure

and stabilization)', '포괄성(wider context)'에서, 전반

적으로 사회적 집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
인이반영되지않았음을비판하였다. 이에따라, Klein

과 Kleinman[13]은 구조적 접근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

하기 위해 조직사회학(organizational sociology)·정치
경제(political economy)와 같은 개념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기술의 발전에 사회적 인식과

담론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Baalen et al[14]은 기술의발전이 디지털 생

태계(digital ecosystem)로확장함에따라, SCOT 이론

또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Baalen et al.[14]은 비즈니스(business)·사회(social)·기

술(technology)의 융합(confluence) 필요성을 주장하

며, 동시에 기술(technologies)·상호작용(interaction)·
사회적 그룹(social groups)·맥락(context) 네 가지 차

원을 고려해 SCOT 이론을 SCODT(Social

Construction of Digital Technologies) 이론으로재정
립하였다. 또한 그들은 SCODT 이론을 '디지털 터치

포인트의 결합(combinations of digital touchpoints)'

으로 정의하며 기술의 사회 구축은 디지털 기술을 기
반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인간-인간, 인간-기

술, 기술-기술 등 다양한 종류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결국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이해하

는것이기술의발전방향과사회적수용의범위를예

측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딥페이크를 주제로 다룬 국내 언론보도 행

태를분석해보고자했다. 딥페이크기술은아직발전

단계이며, 향후 더 정교화된 기술을 통해 더 다양한
산업에서 긍정적 가치를 창출해낼 잠재성이 크다.

SCODT 이론을통해살펴보았듯이, 딥페이크기술역

시 그 의미와 기술의 발전 방향이 사람과 기술 및 기
술간의 상호작용과 사회 집단의 영향, 그리고 기술과

사회의 맥락에 따라 변화하고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딥페이크 관련 기술이나 사회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
해 언론을 통해 형성되고 공유되고 있는 사회적 담론

을 파악하는 것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수용의

범위를예측하는도구로작동할수있다는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딥페이크 기술 관련 언론보도의 현재

를 이해하는 본 연구는 향후 딥페이크 기술의 형성과

진화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가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3 기술과 언론보도 분석
언론의 의제설정(agenda-setting)은 미디어가 현실

을 '구성(construct)'한다는관점에서출발한다. 즉, 미

디어 수용자인 우리는 미디어로부터 전달되는 특정

이슈(issue)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35], 전달되는 정보의 양(amount)과 수(number), 지속

성(durability), 반복성(repeatability) 등에따라인식하

는 중요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McCombs&Guo(2011)는 기존의 의제설정 이론을 '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Network Agenda Setting

Model)'로 재정립하여[36], 의제설정이 미디어와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간에도

이루어짐(inter-media agenda setting)을 시사하기도

하였다[37]. 다시말해, 언론의의제설정은현실의사회
적 구성을 형성하는 언론매체 자체에게도 영향을 미

칠 정도로 중요한 쟁점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가 이야기의 의미적 요소들을 연결
하는다양한측면의 '주제성(theme)'을지니고있음에

도[38], 미디어가 이를 프레이밍(fraiming)하는 과정에

서 특정 속성만이 전달·강조되고 이외는 배제되기에
[39] 언론보도가 항상 공정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

고 보기에는 모순성이 있다. 특히, 대중은 공명성과

획일성을 지니기 때문에 미디어가 전달하고 강조하는
정보만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특성이 있으며, 다소 편

향된 해석을 바탕으로 편향된 사회적 구성을 형성할

우려가 높다. 이와 더불어, 추천 알고리즘과 수용자들
의선택적노출(selective exposure) 행위가언론의프

레이밍 과정과 결합될 시, 필터버블(Filter Buble) 현

상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40].
전방욱[41]은 한미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생

명공학 기술(크리스퍼 유전자가위, CRISPR/Cas9)'

사례를 선정하여 국내외 신문기사 보도 행태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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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국내 언론의 경우 과장이 심하게 나타났음
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그는 그 이유를 국내 언론의 '

관행'으로 지적한 바 있다. 정세권[42]은 과거 '체외수

정' 사례를바탕으로, 과학기술에대한언론의인식이
기술 등장 초기에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었으나, 관련

기술 사례가 빈번해지자 긍정적인 어조로 바뀌었고

보도가 점차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기 시작했음을 분
석하였다. 추가로, 이외 언론보도 분석을 실시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대다수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issue)가 되었던 토픽을 주제로 다루었으나,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연구는 제한

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딥페이크를 다룬 언론보도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국내 언론이 딥페이크 기술에
어떠한 프레임과 의제를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올바른 사회적 논의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해 딥페이크와 관련해 어떤 키워드들이

언론보도에서 주로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고, 딥페이크

관련 논의가 발전되는 시기에 따라, 그리고 언론사별
로 언론보도에 어떤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딥페이크관련언론보도에서나타나는

주요 의제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딥페이크 관련 언론보도의 주요 의제
들은 1) 시기별, 2) 언론사별로어떠한차이를보이

는가?

∙연구문제 3. 딥페이크관련언론보도에서제시되고
있는 주요 키워드 간의 연관성은 어떠한가?

Ⅲ. 연구 방법

딥페이크 관련 기사가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

성되고 있으며, 주요 키워드 간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토픽모델링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문기사는 빅카인즈에서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란 검색어로 추출된 신문기사 데이

터를 내려받아 총 1,535개의 신문기사를 분석에 이용
하였다. 신문기사의 수집 기간은 딥페이크 관련 기사

가처음검색되는 2017년 12월부터 2021년 9월 16일

까지이다. 빅카인즈에서제공되는신문기사데이터중
본문의내용은저작권문제로본문의처음 200자밖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신문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문이 아닌 본문 키
워드를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본문 키워드의 경

우해당뉴스에서추출된모든명사키워드로[43] 뉴스
본문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되는 본문 키워드는 불용어 및

영문과 동의어인 한국어(예: Deepfake, 딥페이크) 등
이정리되지않아전처리과정을거쳐이용하였다. 먼

저 수집된 문서 전체를 말뭉치(Corpus)로 변환하여

불용어(예: 지난달)를 제거하고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는 단어를 일치시켰다(예:착취물, 성착취물;

Metaverse, 메타버스). 또한 본연구는 딥페이크와 관

련된 기사들이 어떻게 토픽을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검색어인 딥페이크는 키

워드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1,535개의신문기사로부터 18,622개의키워드를 추출
하였다. 전처리를 거친 데이터는 문서단어행렬(DTM)

으로 변환하여 토픽모델링과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

시하였다.

3.1 빈도분석
빈도분석으로 상위 20개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가

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순

이다. 하지만빈도가높다고하여중요한단어라고볼
수는 없기 때문에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가중치를적용한빈도

를 구하였다. TF란 특정 단어가 문서에 나오는 빈도
이며 IDF란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의 빈도(DF)

를거꾸로한역문서빈도이다. TF-IDF는특정두단

어의 출현 빈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더 적은 수
의문서에등장하는단어가더많은수의문서에등장

하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로 가중치가 적용되어

빈도가구해진다[44]. 표 1에서 TF-IDF 값이적용된빈
도수를살펴보면성착취물, 성범죄, 알페스, 디지털등

No Keyword Freq.

1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152

2 sexual crime 113

3 RPS 97

4 digital 94

5 data 80

6 idol 79

7 Chojubin 75

8 telegram 75

9 celebrity 74

10 adolescence 74

표 1. 가중치를 적용한 빈도수
Table 1. Term frequency using TF-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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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요하게 언급된 단어로 추출되었다.

3.2 토픽모델링

3.2.1 토픽별 주요키워드

전체문서에서찾을수있는토픽의수는연구자가

추정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진은

FindTopicsNumbers() 라는 함수를 활용해 토픽을 선
정하였다. 해당 함수는 R에서 제공되는 함수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토픽 수를 추정하도록 도와주

는 알고리즘에 기반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모
델의 효용성과 해석의 편이성을고려하여 토픽을 7개

로 선정하였다. 토픽별로 나타나는 주요 키워드들은

표 2와같다. 표에서제시된 beta 값은해당토픽에특
정 단어가 나타날 확률값을 의미한다 [45].

각 토픽에 제시된 키워드들은 잠재된 토픽을 설명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
으로 토픽을 명명하였다. 단, 각 토픽의 범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gamma 값을 기준으로 각 문서마다

가장높은확률로나타나는토픽을확인한뒤, 토픽별
로 랜덤하게 문서를 뽑아 신문기사를 직접 읽어보았

다. 그후연구자들이의논하여가장포괄적으로설명

할 수 있는 토픽명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여기서
gamma값은 문서와 토픽의 행렬로 해당 문서(신문기

사)가 각 토픽을 나타내는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45].

즉 하나의 신문기사가 하나의 토픽을 99%의 확률로
나타낼수도있지만, 토픽1을 20%의확률로, 토픽5를

80%의 확률 등 동시에 2가지 이상의 토픽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99%의 확률로 해당 토픽을
나타내는 문서만을 선정하여 신문기사를 확인하고 적

절한 토픽명을 정하였다.

토픽 1은 사이버, 디지털, 리얼돌, 온라인, 피해자,
성범죄 등의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

에 ‘디지털 기술의악용’이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2는
인공지능, 동영상, 페이스북, 목소리, 이미지, 대통령,

가짜뉴스 등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위변조’라고 명명하였다. 토픽 3은 팬
픽과 관련된 알페스, 연예인, 성범죄, 아이돌 등의 단

어가 많이 언급되어 ‘알페스와 연예인 음란물’이라고

지정하였다. 토픽 4는텔레그램, 박사방, 성범죄, 법사
위, 개정안 등의 단어가 많이 언급되어 ‘성범죄 법률

개정안’이라고이름지었다. 토픽 5는데이터, 이미지,

디지털, 카이캐치, 서비스 등이많이 언급되었는데 딥
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위변조 서비스와 이를 탐지할

수있는기술에대한키워드들로 ‘위변조기술과대응

기술’로정하였다. 토픽 6은성착취물, 성범죄, 텔레그
램, n번방 등이 많이 언급되어 ‘텔레그램과 성착취물’

로 명명하였고, 토픽 7은 서비스, 콘텐츠, 디지털, 플

랫폼, 메타버스등이많이언급되어 ‘인공지능과디지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topic7

keyword beta keyword Beta keyword Beta keyword Beta keyword Beta keyword Beta keyword Beta

cyber 0.0187 A.I  0.0297 RPF  0.0601 telegram 0.0305 data 0.0835 pornography 0.0488 service 0.0155

digital 0.0185 video 0.0186 celebrity 0.0386 Bagsabang 0.0233 image 0.0249 sexual
crime 0.0385 content 0.0115

real dol 0.0130 Facebook 0.0145 sexual
crime 0.0360 Chojubin 0.0225 digital 0.0196 digital 0.0361 digital 0.0114

online 0.0128 voice 0.0136 idol 0.0352 pornography 0.0208 KaiCatch 0.0147 victim 0.0310 platform 0.0114

victim 0.0100 image 0.0135 victim 0.0191 victim 0.0187 service 0.0142 telegram 0.0270 fake news 0.0110

sexual
crime 0.0094 president 0.0118 Digital 0.0178 sexual

crime 0.0151 mobile 0.0113 adolescence 0.0227 Kimyubin 0.0101

leenakyu
n 0.0069 pornography  0.0109 Blue

House 0.0134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0.0148 Tampering 0.0112 picture
material 0.0175 Youtube 0.0091

story 0.0062 algorithm 0.0102

sexual
exploitati
on

material

0.0131
sexual

exploitatio
n material

0.0148 A.I 0.0104 nth room 0.0170 metaverse 0.0084

students 0.0059 deep
learning 0.0092 lewd

material 0.0129 digital 0.0133 kaist 0.0092 lewd
material 0.0165 character 0.0083

Leejaemy
ung 0.0059 Trump 0.0088 Website 0.0108 sns 0.0101 software 0.0092 sexual

assault 0.0138 A.I 0.0082

표 2. 토픽별 주요 키워드
Table 2. Keywords by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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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서비스’라고 명명하였다.

3.2.2 시기별 주요 토픽

2017년 12월 인공지능 기술로 유명인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음란물에 대한 기사에서 딥페이크를 언

급한 이래로, 딥페이크 관련 기사는 2018년 46건,
2019년 160건, 2020년 769건, 2021년 556건이 쓰여

진 것으로 집계되었다(2021년 9월 16일 현재).

딥페이크 관련된 주요 사건으로는 2020년 초 딥페
이크 영상물에 대한처벌강화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된것과, 2021년아이돌을성적대상화한알페스와함

께 딥페이크가 언급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
건들을통해딥페이크관련기사가급증했다. 이에주

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2020년 이전,

2020년, 2021년의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신
문기사에서 7개의 토픽 중 어떤 토픽들이 주로 등장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1은각토픽별각신문기사의 gamma 값분포
를 boxplot으로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의 특성상 0에

근접하는 값이 많아 사분위 값들이 대부분 0에 가깝

게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는 토
픽을구분할수있어 boxplot을이용해데이터를나타

내었다. 2020년이전에는토픽 2, 인공지능기술을이

용한 유명인 위변조에 대한 토픽이 신문기사에 많이
나타났는데, 데이터의분포로봤을때해당기간동안

토픽2가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에는 토

픽 4, 성범죄처벌법개정안에관한내용과토픽 6 텔
레그램 사건과 성착취물에대한 토픽이 신문기사에서

많이 언급되었다. 2021년에는 토픽 3, 알페스와 연예

인 음란물에 대한 토픽과 토픽 6, 텔레그램과 관련한
성범죄에 대한 토픽이 함께 등장하였는데, 토픽 6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아니어서 연예인 음란물에

대한 토픽을 다루면서 텔레그램 범죄에 관한 내용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3.2.3 언론사별 주요 토픽

언론사 특징별로 보도 토픽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

기 위해 토픽 7가지의 빈도 차이를 언론사 종류별로
살펴보았다. 언론사의 구분은 빅카인즈의 중앙지

(national), 지역종합지(local), 경제지(economic), 전

문지(technical), 방송사(braodcast) 카테고리를 따랐
다. 각 카테고리별 신문기사 수는 중앙지(national)

582개, 지역종합지(local) 179개, 경제지(economic)

565개, 전문지(technical) 90개, 방송사(braodcast) 119
개로 중앙지와 경제지에 포함된 기사가 가장 많았다.

언론사별로 주로 나타난 토픽은 그림 2와 같다. 경

제지(economic)는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2, 4번 토픽
이 나타났는데, 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위변조

기술과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하는 텔레그램성범죄

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방송사
(broadcast)는 텔레그램과 관련한성범죄에 대한 토픽

이주가되는신문기사를많이다루었고, 성범죄처벌

법에대한토픽과함께, 인공지능기술을이용한유명
인 위변조에 대한 토픽도 함께 언급된 것을 볼 수 있

다. 텔레그램과 관련된 성범죄 토픽은 상대적으로 하

나의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반면, 성범죄 처
벌법과 유명인 위변조에 대한 기사는 다른 토픽과 함

께언급된것으로이해할수 있다. 중앙지(national)도

방송사와 비슷하게 텔레그램 성범죄에 대한 토픽이
많이 언급되었고, 성범죄 처벌법에 대한 토픽도 함께

나타났다. 지역종합지(local)도 중앙지와 같은 패턴을

보여 텔레그램 사건과 성착취물에 대한 토픽이 많이
언급되었다. 전문지는 다른 언론사와달리토픽 2, 인

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위변조에 대한 토픽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토픽 5, 위변조 기술과 대응
기술과 토픽 7, 인공지능과 디지털 서비스도 함께 언

급되어기술적인주제를주로 다루었음을알 수있다.
그림 1. 시기별 주요 토픽
Fig. 1. Frequent topics by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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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어네트워크
단어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결 중심성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이를위해문서마다함께사용된단어(node)들끼리연

결(edge) 지어쌍을만들어빈도수가 300 이상인쌍들

을 선택해 기본 데이터로 사용했다. 연결 중심성이란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를

나타낸 값이며, 커뮤니티랑 단어 간의 관계가 가까워

연결된 횟수가 많은 집단을 나타내는 것이다[46].
그림 3에제시된그래프에서동그라미의크기가크

다는것은다른단어와연결된횟수가많다는것을의

미하며, 같은 색깔의 단어는 같은 커뮤니티에 속한다
는 걸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성범죄’, ‘디지

털’, ‘성착취물’, ‘피해자’ 등의단어들은서로간관련

도가 매우 높은 단어들이며, ‘합성’, ‘얼굴’ 등도 서로
간 관계도가 높은 단어들로 나타났다. 반면, ‘연예인’,

‘온라인’ 등의 단어는 ‘범죄’, ‘텔레그램’ 등과는 관련

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피해자’, ‘성범죄’, 등의 단어가 다른 단어와 함께 언

급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많은 기

사들에서 ‘성범죄’에 관련된 단어들이 빈번하게 언급

된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토의

딥페이크 기술이 기술 자체로서는 매우 우수한 활
용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만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보도가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언론보도

분석을 실시하여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
의현재를살펴보고, 향후나아갈방향에대한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에서 제공된

1,535개 기사 분석을 통해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다룬
언론보도의주요키워드를분석했다. 토픽모델링분석

을 통해 총 7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디지털 기술

의 악용,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위변조, 알
페스와 연예인 음란물, 성범죄 법률 개정안, 위변조

기술과 대응기술, 텔레그램과 성착취물, 인공지능과

디지털 서비스 등으로 명명하였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술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사건들이 등장하자 언론은 해당 사건들이 중심이 된

기사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
는것을알수있었다. 특히 시기별로주요사건관련

의제가 많이 언급된다는 점 이외에 시기별로 기술 자

체나 기술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와 관련된 의미 있
는토픽변화를찾아보기어려웠다. 또한언론에서주

로 다뤄지고 있는 토픽 자체도 부정적 키워드에 편중

되어있었으며, 시간이흐름에따라논의의확장을기

그림 2. 언론사별 주요 토픽
Fig 2. Topics by press type

그림 3. 단어네트워크
Fig 3. Keywor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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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논의의 흐름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딥페이크 보도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

라할수있다. 향후보다건강한기술발전을위해보
다다양한토픽, 사건자체에집중하기보다는기술자

체에 관한 심층적 분석이나 긍정적인 가치 창출 가능

성을 다루는 토픽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언론사별로는 그나마 전문지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대응 기술, 인공지능과 디지털 서비스도 함께 다루고

있음을확인할수있었는데, 향후모든언론사가관련
된논의를더욱풍성하게확장해야함을시사한다. 주

요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반

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나 피해자와 같은 단어가 다른
단어와 함께 언급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의결과들을종합하면현재국내딥페이크

관련 언론보도는 부정적 의제에 집중된 경우가 많으
며, 사건을 중심으로 논의가진행되고 있고, 기술이나

서비스의 긍정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토픽에 대한 언

론보도가 매우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
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사회적 맥락이 형

성되고, 보다 건강한 기술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

며, 궁극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제대로 정의되고 건
강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연구는기술의사회구성주의관점에서딥페이크

에 대한 사회인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현재의 담론 구조를 보다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딥

페이크 관련 기술의 부정적 활용 사례에 대응하기 위
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 외에 보다 더 개선된

기술의등장과이에대한설명, 그리고사회적인식을

다루는 연구들도 필요할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의 출
발자체가 ‘가짜’를훈련시키기위한과정이기때문이

다. 사회적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언론매체의 보도와

대중의 인식 혹은 사회적 반응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있으므로, 신문기사에달린댓글등을분석하는향

후 연구 또한 그 필요성과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이나 체외수정 등의 과학기술을
다룬 언론보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의 변화뿐 아니라 논조의 변화가 확

인되었듯이, 결국 딥페이크 기술이 보다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보도가 증가

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논조를 비롯한 기타 프레임이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화하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향후 진행되길 바라본다. 즉 향후 연구에서

는보다심층적분석을위해각기사의어조와대응에

대한 내용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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